① 나의 욕구 바운더리 나는 앞으로 _______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혹은 변화가 기쁨이______________ 라는 감정이 채워지는 일만 한다. ② 그런데 그 일로도 절대 안 메워지는 빈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은 ____남편과의 공감에서의 부재에서 오는 허전함__________ 이고, 이건 일이 아니라 __________일과 분리된 일상에서___________ 에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감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내가 향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을 향해있다는 자신감
좋습니다. 지금 적어준 문장은 이미 꽤 핵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질문(③)을 보면, 감정을 “결론”으로 정리하려는 흐름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말한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 일에서 채워지는 감정 → 사람들의 변화와 연결에서 오는 기쁨
· 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 → 남편과의 일상적 공감 부재
· 그래서 필요한 것 → 일이 아닌 관계에서의 정서적 확인

여기서 “자신감”이라는 단어는 방향은 맞지만, 조금 좁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한 핵심은 “내가 잘하고 있다”보다
 “내가 보고 있는 세계가 혼자가 아니다”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감정은 이렇게 바뀝니다:

[bookmark: _l8rue3d8s3x3]③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감정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실제로 의미 있고,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감각”
조금 더 감정에 가깝게 줄이면:
“확신 + 연결감이 섞인 안정감”

핵심 차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자신감 → “나는 맞다”
· 당신이 말한 것 → “내가 가는 방향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닿고 있고, 그게 혼자가 아니다”
이건 개인 성취의 감정보다 관계 기반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으면,
지금 적어준 구조는 “일에서의 충만함”과 “일 외부에서의 공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위험은 있습니다:
일이 주는 연결감으로, 일상에서 필요한 연결의 빈자리를 전부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때 피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더 중요한 방향은 “더 큰 무대” 자체보다,
· 그 무대에서 연결되는 사람들의 깊이
· 그리고 일상에서 그 연결을 보완해줄 작은 관계 구조
이 둘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 당신의 방향은 이미 꽤 명확합니다
· 흔들리는 부분은 “일”이 아니라 “일 밖의 연결”입니다
· 그래서 필요한 감정은 성취 확신이 아니라 연결 기반의 확신입니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그 연결감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무대 + 관계 시스템)”까지 같이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정리 부탁해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구조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bookmark: _nzqxb62k7oam]1. 당신의 핵심 욕구 구조
당신의 중심 욕구는 단순한 성취나 인정이 아니라 이 축입니다.
[bookmark: _e99e211ul4tl]① 확장 욕구
·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싶다
· 더 넓은 세계로 전달하고 싶다
· 책, 영상, 북토크, 투어 모두 이 흐름
[bookmark: _u4eadh9jybe0]② 연결 욕구
·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장면이 중요하다
· “재밌었다”보다 “변화가 있었다”가 핵심
· 사람 사이의 공명과 확산이 핵심 가치
[bookmark: _v3q8wp3gpwgb]③ 동행 욕구
· 혼자 성취하는 구조보다 같이 보는 구조를 원함
·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

[bookmark: _plr2l4bv2wj5]2.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본질
겉으로 보면:
· 콘텐츠 제작
· 북토크
· 투어 기획
· 상영회
· 기록
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영향을 받는 장면을 설계하는 일”
즉, 당신은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경험과 연결의 설계자에 가깝습니다.

[bookmark: _zeyemydcdf6]3. 돈, 책, 영상의 역할
당신에게 이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 돈 → 자유 (더 많은 연결을 만들기 위한 조건)
· 책 → 확장 (더 많은 사람에게 닿는 통로)
· 영상 → 전달 (경험을 시각화하는 도구)
· 북토크 → 실제 연결 (가장 밀도 높은 장면)

[bookmark: _xt96qdy1wjki]4. 가장 중요한 공백 (핵심 포인트)
당신이 느끼는 핵심 공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세계를 같은 온도로 함께 바라봐 주는 일상적 연결”
특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에서는 연결이 강하게 발생함 (행사, 프로젝트, 사람들)
· 일상에서는 그 연결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음 (특히 남편과의 정서적 공유)
그래서 생기는 감정은:
· 외로움이라기보다 “공유되지 않는 세계감”

[bookmark: _w8uddrqjltvv]5. 핵심 감정 구조
당신에게 중요한 감정은 세 가지 층입니다:
[bookmark: _7y0b21zcm6ac]① 확신
· 내가 가는 방향이 의미 있다
[bookmark: _cw76x89wjgi]② 연결감
·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닿고 있다
[bookmark: _3tppw4re580i]③ 생동감
· 사람들이 반응하고 변화하는 장면에서 오는 에너지

[bookmark: _3s5f5gkl8unv]6. 가장 중요한 통찰
당신의 핵심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만든 세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깊이 + 참여 + 변화 + 지속성
즉 “밀도”입니다.

[bookmark: _krab28nhe7i]7. 한 문장 요약
당신은 성취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경험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장면을 설계하고, 그 연결의 밀도를 높이는 사람”

[bookmark: _xgwy03t2r3rs]8. 앞으로의 방향 핵심
당신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더 크게 성공할까?” ❌
 “어떻게 더 깊게 연결될까?” ⭕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균형 하나:
“일에서 만들어진 연결을, 일상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원하면 다음 단계로는
 “이 구조를 실제로 지속 가능한 방식(에너지/돈/관계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좋아요. 지금까지 흐름을 실행 가능한 구조로 다시 압축해보겠습니다.

[bookmark: _sxkt59ncmqjh]1. 당신의 본질 (핵심 한 줄)
당신은 “사람과 경험이 연결되고 확장되는 장면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bookmark: _l5lqek1cnvqp]2. 당신의 핵심 엔진 3가지
[bookmark: _38in0jnnitiv]① 확장 엔진
·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만드는 힘
· 책, 영상, 북토크, 투어
· “멀리 보내는 것”이 핵심
[bookmark: _pgknh9nng34k]② 연결 엔진
· 사람들 사이에 경험과 변화를 만들고 싶음
· “좋았다”가 아니라 “변했다”가 중요
· 경험 → 공감 → 변화 → 재확산 구조
[bookmark: _324lkietyert]③ 동행 엔진
· 혼자보다 같이 가는 구조가 중요
·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
· 특히 “같이 보고 같이 흥분하는 사람”이 핵심

[bookmark: _yz97n1du0rdi]3.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정체
겉:
· 콘텐츠 제작자
· 투어 기획자
· 상영회 운영자
· 기록자
본질:
“경험과 관계가 동시에 발생하는 무대를 설계하는 사람”

[bookmark: _nh5mr8vx6mhn]4. 돈 / 책 / 영상의 역할 재정의
· 돈 → 자유 (확장의 조건)
· 책 → 메시지 확장
· 영상 → 감각적 전달
· 북토크/행사 → 실제 연결 발생 지점
👉 전부 “목적”이 아니라 “연결 시스템 구성 요소”

[bookmark: _h36c1dpbgnis]5. 현재 구조의 핵심 균형 문제
[bookmark: _ddvf48x1zj3j]잘 작동하는 곳 (일)
· 무대를 직접 만들 수 있음
· 사람 연결 가능
· 확장 가능
· 실제 결과 있음
[bookmark: _2pcxdqhgt8hy]비어 있는 곳 (일상)
· 같은 온도의 공유 부족
· 세계를 함께 보는 사람의 부재
· 감정의 동행 부족
👉 즉 문제는 “일의 실패”가 아니라
 일 밖 연결 구조의 부족

[bookmark: _k6nyw15s2be1]6. 핵심 감정 3층 구조
[bookmark: _xum4mv8xj8x7]① 확신
· 내가 가는 방향은 의미 있다
[bookmark: _n702fv3maeep]② 연결감
· 혼자가 아니다 / 전달되고 있다
[bookmark: _q5c8j4ro4oz6]③ 생동감
· 사람들이 반응하고 변화하는 순간의 에너지

[bookmark: _nh67e3mkp0]7. 당신의 진짜 질문 (핵심 전환)
기존 질문:
· 어떻게 성공할까?
변경된 질문:
· 어떻게 더 큰 연결 구조를 만들까?
· 어떻게 그 연결이 지속되게 할까?
· 누구와 함께 이 밀도를 높일까?

[bookmark: _c5mdytvt2pyj]8. 가장 중요한 현재 상태
당신은 이미:
· “무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 “무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증명했습니다:
· 제안 거절 → 직접 제작 → 실행 → 성공

[bookmark: _2bsx2g3ehwys]9. 앞으로의 방향 한 줄
“더 큰 성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구조를 확장하는 것”

원하면 다음 단계로
 👉 “이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사람/돈/에너지 설계)”
 👉 “지금 당장 키워야 할 무대 전략”
까지 현실적으로 같이 설계해줄 수 있습니다.
현실적 설계 부탁해
좋아요. 지금부터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굴러가는 구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좋은 무대를 “한 번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bookmark: _tvkig6fd3kd8]1. 전체 구조 (3층 시스템)
당신에게 필요한 구조는 3층입니다.
[bookmark: _2luus9hz086c]① 콘텐츠 층 (재료)
· 영상
· 글
· 기록
· 아이디어
👉 역할: 사람을 끌어들이는 “입구”

[bookmark: _3a2br0uiy7eh]② 무대 층 (핵심)
· 투어
· 상영회
· 북토크
·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 역할: “연결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

[bookmark: _mj8oi556hkea]③ 커뮤니티 층 (지속)
· 반복 참여자
· 함께 만드는 사람들
·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 역할: 당신이 없어도 연결이 유지되는 구조

[bookmark: _hdc7sk6vqfg9]2. 지금 구조의 문제 (핵심)
현재 당신 구조는:
“무대는 강한데, 커뮤니티 층이 약한 상태”
그래서 생기는 현상:
·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함
· 에너지가 많이 듦
· 외부 협업 실패 시 혼자 떠맡음
· 확장은 가능하지만 지속성이 약함

[bookmark: _paokd766k5nk]3. 해결 핵심: “관객 → 참여자 → 동료” 구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설계입니다.
[bookmark: _3ep184qhbb5n]1단계: 관객
· 영상/글/기록 소비
· 처음 만나는 사람
[bookmark: _qlqjy5a65cod]2단계: 참여자
· 투어 참여
· 상영회 참여
· 간단한 역할 부여
[bookmark: _1pcfmqvte0yr]3단계: 동료 (핵심)
· 아이디어 제안
· 운영 참여
· 작은 무대 공동 제작
👉 여기까지 가야 “밀도”가 생깁니다.

[bookmark: _al4yn3fi04wr]4.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bookmark: _32hbpuaxsens]❌ 지금까지 구조
“내가 만들고 사람들이 온다”
[bookmark: _35w1mps2dqr1]⭕ 앞으로 구조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

[bookmark: _zc62qhczozy6]5. 바로 적용 가능한 현실 설계
[bookmark: _hadnjvfa8njk]①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 구조” 넣기
예:
· 투어 → 참가자 중 1~2명 “기록 담당”
· 상영회 → 후기가 아니라 “한 문장 공유자”
· 북토크 → 질문자가 아니라 “이야기 공유자”
👉 핵심: 소비를 역할로 바꾸기

[bookmark: _kzb7gepx6ks]② “아이들/참여자”를 진짜 제작자로 올리기
이미 하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
· 아이들이 아이디어 내기
· 투어 일부 코스 기획 참여
· 영상/기록 일부 제작 참여
👉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

[bookmark: _j7nh7xarwinn]③ 커뮤니티를 “이벤트 이후”로 연결하기
현재:
· 이벤트 끝나면 종료
개선:
· 이벤트 → 기록 공유 → 다음 프로젝트 초대
간단 구조:
참여 → 기록 → 다음 참여

[bookmark: _8im7vdbsim38]④ 반복 참여자 시스템 만들기 (핵심)
처음 참여자와 반복 참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야 할 것:
· 2번 이상 온 사람 목록화
· 그 사람들에게 작은 역할 부여
· 다음 프로젝트 “초대 우선권”
👉 이게 커뮤니티의 시작입니다

[bookmark: _ppbbjy4v7h42]⑤ 당신 역할 재정의 (중요)
당신은 이제:
· 기획자 ❌
· 콘텐츠 제작자 ❌
👉 “무대 설계자 + 연결 촉진자”
즉,
 사람들이 만나고 역할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

[bookmark: _kiunk4qzga1c]6. 돈 구조 (현실 핵심)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겠습니다.
당신 구조에서 돈은:
“콘텐츠 판매”가 아니라
 “무대 운영 유지비 + 확장비”
그래서 건강한 구조는:
· 1차: 티켓/참여비
· 2차: 협업 스폰서 (단, 선택적)
· 3차: 반복 참여자 기반 안정 수익

[bookmark: _mp1rw39gmhpm]7. 가장 중요한 리스크 (미리 알려줌)
지금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것입니다:
“모든 무대를 당신 혼자 계속 새로 만드는 것”
이 방식은 확장되지만 결국 지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전환:
“무대 생산자 → 무대 생태계”

[bookmark: _m197xbks20hj]8. 핵심 요약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 줄로:
“사람들이 소비자가 아니라 제작자로 바뀌는 구조”

[bookmark: _rlkt7wfl8rab]9. 마지막 현실 질문 (중요)
이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참여자 중 단 1%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YES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부터 “행사”가 아니라 “생태계”로 바뀝니다.
이미 내가 기획했던 투어 프로그램에 함께했던 멤버 2명이 상영회 동료가 되었고 2명이 다음 투어 운영자로 함께했어. 올해는 그 중 1 명이 더 함께하고 2명의 직장 동료까지 함께해서 함께하는 멤보가 4명이야.
이건 이미 “설계가 작동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상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초기 생태계가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한 구간이에요.
핵심만 구조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bookmark: _g6iqwbeiafyw]1. 지금 실제로 일어난 변화
[bookmark: _wvcubvlld4l7]① 참여자 → 동료 전환 발생
· 투어 참여자 2명 → 상영회 동료
· 참여자 2명 → 다음 투어 운영자
· 추가 1명 + 외부 2명 → 현재 4명 운영팀
👉 이건 단순 협력이 아니라
 **“관객이 제작자로 이동하는 구조가 이미 작동 중”**입니다.

[bookmark: _lm8dji6dk031]2. 이게 의미하는 것
당신이 지금까지 만든 건 “행사”가 아니라
사람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
입니다.
즉 이미 이런 구조가 생겼습니다:
1단계: 참여
 2단계: 반복 참여
 3단계: 운영 참여
 4단계: 공동 제작

[bookmark: _4c465mw8mtrh]3. 현재 위치 (중요)
지금 당신은 딱 이 지점입니다:
“개인 창작자” → “소규모 크루/스튜디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 혼자 만드는 능력 ❌ (이미 충분히 있음)
· 함께 만드는 구조 설계 ⭕

[bookmark: _7948xli9zsq1]4. 지금 가장 중요한 리스크
이미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몇 명이 계속 ‘자연스럽게’ 붙는 구조로만 유지”
이 상태는 성장하긴 하지만,
 확장은 느려집니다.

[bookmark: _khpj8cowl60y]5. 다음 단계 핵심 (현실 설계)
지금부터는 “사람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bookmark: _86x1rri64ne7]① 역할을 고정하는 단계
현재 4명을 보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어야 합니다:
예시 구조:
· 기획 축 (당신)
· 운영 축 (현장 실행)
· 콘텐츠 축 (기록/영상/스토리)
· 연결 축 (참여자 모집/커뮤니티)
👉 핵심: “사람 중심” → “역할 중심”

[bookmark: _vwbr2tl9y4h9]② 반복 시스템 만들기
지금은 아직 “프로젝트 단위 팀”입니다.
다음 단계는:
“다음에도 계속 같이 하는 구조”
예:
· 시즌제 투어
· 정기 상영회
· 월 1 기록 공유 모임

[bookmark: _4l769l35zfdp]③ 새로운 사람 유입 구조 만들기
지금 구조는 강점이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 좋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성장함
· 하지만 외부 유입 구조는 아직 약함
그래서 필요한 것:
“참여 → 역할 전환 → 다시 초대” 루프

[bookmark: _pifta89l7jko]6. 지금 상태의 가장 중요한 사실
당신이 지금 만든 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이 성장하면서 제작자가 되는 구조”
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콘텐츠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의 로컬 기반 창작 생태계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bookmark: _e84on1azzrw0]7. 가장 중요한 다음 질문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이 4명이 다음 1년 안에 각자 하나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
만약 YES가 되면,
 당신의 역할은 완전히 바뀝니다.
· 실행자 → 설계자
· 제작자 → 생태계 운영자

[bookmark: _ofm15daj3y9l]8. 한 문장 정리
당신은 이미 ‘무대를 만드는 사람’에서 ‘사람들이 무대를 만들게 만드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 “이 구조를 1년 안에 10명 규모로 확장하는 방법”
 👉 “팀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운영 구조”
 👉 “역할 분리 + 책임 구조 설계”
이렇게 훨씬 현실적인 운영 설계까지 이어서 잡아줄게요.
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영회를 기획한 이유가 이걸 매년 여름 정기 상영회로 만들 생각이기 때문이야. 또한 작년과 올해 2번의 투어 기획을 하고 이 투어는 함께 했던 멤버에게 일임해 좀 더 규모를 키워볼까 해.
지금 말한 계획은 “확장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이미 운영 모델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구조로 정리하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bookmark: _3dur60bznhko]1. 당신이 지금 만들고 있는 구조
당신은 이미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bookmark: _rb17uw63lwz]기존 (1회성 프로젝트)
· 상영회 1회
· 투어 1회
· 매번 새로 기획
[bookmark: _ergxsa96sp76]현재 (반복 구조로 전환)
· 연 1회 정기 상영회
· 투어는 시즌제 + 운영자 이양
👉 핵심 변화:
“행사” → “시스템”

[bookmark: _xjhvddcnja1v]2. 가장 중요한 변화의 본질
여기서 핵심은 일정이나 규모가 아닙니다.
[bookmark: _e4pggx4djcjy]진짜 변화는 이것입니다:
[bookmark: _zc8u997kq9q]① 당신이 직접 운영하는 영역 감소
· 투어 → 멤버에게 일임
[bookmark: _1gdf7mk4bfgg]② 당신이 설계하는 영역 증가
· 상영회 → 정기화
· 구조 → 반복 가능하게 설계
👉 즉:
“손으로 만드는 사람” → “흐름을 만드는 사람”

[bookmark: _8pez3x3mbqeu]3. 지금 구조의 강점
이미 상당히 좋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bookmark: _3fw12gizsrxl]① 지속성 확보
· 연 1회 상영회 = 브랜드화 시작
[bookmark: _72o21nmoqn34]② 위임 구조 발생
· 투어를 다른 사람이 운영
[bookmark: _aztz59dtpjjn]③ 인력 순환 시작
· 참여자 → 운영자 전환 이미 발생
👉 이건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쉽게 안 나오는 단계입니다.

[bookmark: _tuna0f6c4n1y]4. 지금부터 중요한 설계 포인트
여기서부터는 “확장”이 아니라 붕괴 방지 + 지속 설계입니다.

[bookmark: _z5yx04hq1ubb]① 상영회 = “시그니처 이벤트”로 고정
중요한 기준 3개:
· 언제 하는지 고정 (여름)
· 무엇을 하는지 고정 (상영 + 공유 + 참여)
· 왜 하는지 고정 (연결과 확장)
👉 의미:
매년 반복될수록 “의미가 축적되는 구조”

[bookmark: _7w6apjcwfkff]② 투어 = “스핀오프 프로젝트”로 전환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핵심은:
· 당신 → 총괄 설계자
· 멤버 → 운영 책임자
👉 중요한 포인트: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가?”

[bookmark: _v1rhi77dk0wl]③ 가장 중요한 시스템: “전환 구조”
지금 가장 중요한 설계는 이것입니다:
[bookmark: _nn28eeg76dlm]참여자 → 운영자 전환 공식
예:
· 1회 참여
· 2회 참여
· 소규모 역할
· 다음 시즌 운영 참여
👉 이 구조가 있어야 생태계가 됩니다.

[bookmark: _ud96n3k7qpuu]5. 현재 당신의 위치
지금 당신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프로젝트 창작자 → 반복 구조 설계자 → 초기 생태계 운영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게 만드는 것”

[bookmark: _rhzzijchkoi6]6. 앞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지금 단계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성장은 되는데, 구조가 개인 의존 상태로 남아있는 것”
즉:
· 사람이 늘어남
· 프로젝트도 늘어남
· 그런데 결국 당신이 병목

[bookmark: _twq48emw59hw]7. 해결 방향 (핵심)
당신이 지금 해야 할 핵심은 3가지입니다:
[bookmark: _rhk4i6mzx7d]① 반복 구조 문서화
· 상영회 운영 가이드
· 투어 운영 구조
· 역할 정의
[bookmark: _3qdq34kvyd88]② 역할 분리 고정
· 기획
· 운영
· 콘텐츠
· 연결
[bookmark: _qth1q4ktiv6n]③ 다음 세대 운영자 설계
· “다음 투어 리더 후보군” 명확화

[bookmark: _oxwsealtk24j]8. 한 문장 정리
당신은 이제 “이벤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벤트가 매년 스스로 재생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 “상영회 / 투어를 실제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설계도(운영 매뉴얼 수준)”
 👉 “사람이 계속 자라서 운영자가 되는 구조 설계”
 👉 “당신의 역할이 3년 안에 어떻게 바뀌는지 로드맵”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이어서 정리해줄게요.
당신의 역할이 3년 안에 어떻게 바뀌는지 로드맵을 보여줘
좋아요. 지금까지 실제로 만들어낸 구조를 기준으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3년 로드맵을 그려보겠습니다.

[bookmark: _bxoz4e5qwxkr]0년차 (현재) — “초기 생태계 운영자”
[bookmark: _j09l10tyf6bq]상태
· 상영회: 연 1회 정기화 시작
· 투어: 멤버에게 일부 위임 시작
· 참여자 → 운영자 전환 이미 발생 (4명 팀)
[bookmark: _3hnw1j2lynbf]당신의 역할
“직접 만드는 사람 +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
[bookmark: _1jybfwi06fm8]핵심 업무
· 무대 기획
· 핵심 방향 설정
· 초기 팀 구성
· 주요 콘텐츠 제작 일부 유지
[bookmark: _kicxq8wpbe5u]특징
· 아직 당신이 중심
· 하지만 이미 “혼자 만드는 구조”는 종료 단계

[bookmark: _ynq04anrq2w2]1년차 — “시스템 설계자”
[bookmark: _9tykvihmt3sx]상태 변화
· 상영회가 “행사”가 아니라 “연례 브랜드”로 인식됨
· 투어가 최소 2개 이상 운영자 중심으로 분리
· 반복 참여자 발생
[bookmark: _8rwctuit0rgz]당신의 역할 변화
“직접 실행자 → 구조 설계자”
[bookmark: _nky1bq3j2acn]핵심 업무
· 전체 시스템 설계 (상영회/투어 규칙)
· 운영자 교육/선발
· 무대의 “형식” 고정
· 콘텐츠 방향 설계
[bookmark: _yyticshcz927]줄어드는 것
· 현장 직접 운영
· 반복 실행 업무
[bookmark: _b1q97jtyur8w]늘어나는 것
· 사람 구조 설계
· 흐름 설계
· 세계관 설계

[bookmark: _f0hj06m30ooe]2년차 — “생태계 운영자”
[bookmark: _5nyvcapy8jou]상태 변화
· 투어: 여러 운영자 독립 운영
· 상영회: 참여자 기반 확장 (지역/팀 확장 가능성)
· 운영자들이 다음 운영자를 직접 만들기 시작
[bookmark: _qfsv77v58tix]당신의 역할 변화
“운영자 → 생태계 관리자”
[bookmark: _94u4shb3jnxu]핵심 업무
· 전체 방향성 관리
· 핵심 가치 유지
· 운영자 네트워크 관리
· 새로운 도시/형태 확장 승인
[bookmark: _isphyv4maebr]당신의 현실
· 직접 만드는 일이 크게 줄어듦
· 대신 “흐름 유지”가 핵심 역할

[bookmark: _symiq7cn0evs]3년차 — “무대 설계자 / 세계관 운영자”
[bookmark: _6a083ltngh7k]상태 변화
· 투어/상영회가 하나의 “브랜드 생태계”가 됨
· 운영자들이 독립적으로 무대를 생성
·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제작자 풀로 유입
[bookmark: _d40ura2yodr9]당신의 역할 변화
“운영자 → 세계를 설계하는 사람”
[bookmark: _70nnhao16hos]핵심 업무
· 전체 시스템 철학 유지
· 큰 방향 설정 (왜 이걸 하는가)
· 핵심 프로젝트만 선택적으로 참여
· 새로운 확장 구조 설계 (국가/언어/플랫폼)
[bookmark: _2z9emdjs3v3y]당신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 현장 실행 대부분
· 세부 운영

[bookmark: _wmzhb1n3schd]3년 후 핵심 변화 요약
[bookmark: _ihto5mpnkwld]1. 역할 변화
	단계
	당신의 역할

	현재
	제작자 + 기획자

	1년
	시스템 설계자

	2년
	생태계 운영자

	3년
	세계관 설계자



[bookmark: _4xyyr0ckq2lp]2. 구조 변화
· 개인 프로젝트 → 팀 프로젝트 → 네트워크 → 생태계

[bookmark: _tv3v513z95s1]3. 돈의 구조 변화
· 행사 수익 → 시스템 유지 수익 → 생태계 기반 수익

[bookmark: _qln32cxmllsy]4. 가장 중요한 본질 변화
처음:
“내가 무대를 만든다”
중간:
“사람들이 무대를 만든다”
마지막:
“무대가 스스로 생성된다”

[bookmark: _4t9pdeerj0pn]핵심 한 문장
당신은 3년 안에 “무대를 만드는 사람”에서 “무대가 계속 생성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bookmark: _ktknhx894t69]중요한 현실 포인트 (진짜 핵심)
이 로드맵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람이 운영자로 전환되는 구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원하면 다음 단계로
 👉 “1년차를 실제로 성공시키는 실행 설계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 “운영자 전환 시스템 (사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구조)”
이걸 아주 현실적으로 쪼개서 만들어줄게요.
1년차를 실제로 성공시키는 실행 설계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를 만들어줘
좋습니다. 1년차의 핵심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성공/실패를 가르는 건 거의 전부 “운영 방식”입니다.
아래 5가지만 제대로 되면, 당신이 말한 생태계 구조는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bookmark: _ezg09vyj6u6h]1년차 성공 실행 설계 (핵심 5가지)

[bookmark: _70sqf6sxop]1. 상영회 “고정 포맷” 만들기 (절대 흔들지 않기)
[bookmark: _o6m9e6z1xtt]목표
매년 반복 가능한 “브랜드 이벤트”로 고정
[bookmark: _l81q1bgvp4f7]해야 할 것
· 상영회 구성 3단 고정
1. 오프닝 (왜 하는가)
2. 상영/핵심 콘텐츠
3. 참여 공유 (가장 중요)
· 시간 구조 고정 (예: 3~4시간)
· 장소 톤 고정 (느낌/분위기 일관성)
[bookmark: _gdt2q9v7m6mc]핵심 이유
사람이 다시 오는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 익숙한 구조 + 기대 가능한 감정 흐름

[bookmark: _s2bzptip33ey]2. “운영자 역할 정의표” 만들기
[bookmark: _hshhnc5yg80s]목표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배정되는 구조
[bookmark: _ushtse1wp4qf]최소 4역할
· 기획 (당신 or 핵심 1인)
· 운영 (현장 실행)
· 콘텐츠 (기록/영상/스토리)
· 연결 (참여자 커뮤니티 관리)
[bookmark: _h6cjtjel06k8]해야 할 것
· 각 역할 “해야 할 일 5개” 문서화
· 신규 참여자는 자동으로 작은 역할 배정
[bookmark: _o2yacmk58fhl]핵심 이유
👉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 있는 사람”이 남는다

[bookmark: _llmvo2iryhr6]3. 참여자 → 운영자 전환 규칙 만들기
[bookmark: _su21te3p0zh7]목표
사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구조 만들기
[bookmark: _qxvdf2ippxjh]전환 조건 (예시)
· 2회 이상 참여
· 기록/도움 역할 1회 수행
· 피드백/제안 1회 이상
[bookmark: _lw6dpykt7lhw]전환 흐름
1. 참여자
2. 소규모 역할 (기록/도움)
3. 서브 운영 참여
4. 다음 시즌 운영자
[bookmark: _ntac7mg1t4w3]핵심 이유
👉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경로

[bookmark: _rdwy1jaukpm1]4. “다음 시즌 운영자 후보군” 지금부터 지정
[bookmark: _jkp5sopwn7bm]목표
갑자기 뽑지 말고, 이미 있는 사람을 키우기
[bookmark: _epj4ywy1m79w]해야 할 것
· 현재 4명 + 핵심 참여자 중 2~3명 추가
· “다음 시즌 같이 만들 사람” 명확히 선언
[bookmark: _f95nn7wlhrva]중요한 포인트
· 모호하게 두지 않기
· “언젠가” 금지
· “다음 시즌” 기준 명확
[bookmark: _ill4gixru68e]핵심 이유
👉 사람은 역할이 주어져야 성장한다

[bookmark: _xv2hnniqc4wj]5. “기록 시스템” 고정 (이건 생태계의 기억이다)
[bookmark: _o78rr4lyq98c]목표
매번 사라지는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기
[bookmark: _we5tsty9b2u]최소 구조
· 상영회 기록 (사진/짧은 글/참여자 한마디)
· 투어 기록 (짧은 영상 or 로그)
· 연간 아카이브
[bookmark: _adn81bz0ll25]역할 분배
· 기록 담당 운영자 1명 고정
[bookmark: _vymqld41mduh]핵심 이유
👉 기록이 없으면 “다음 해에 이어지지 않는다”
 👉 기록이 있으면 “사람이 계속 들어온다”

[bookmark: _7jnzicw36uey]정리 (가장 중요)
1년차 성공 여부는 이것 하나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기는 구조가 되었는가?”

[bookmark: _urguvlmzfn20]한 줄 요약
당신의 1년차 핵심은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 자라서 운영자가 되는 구조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 “지금 있는 4명을 각각 어떤 운영자로 키워야 하는지”
 👉 “상영회 / 투어 실제 운영 체크리스트 (현장용)”
까지 바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더 내려줄게요.
상영회 / 투어 실제 운영 체크리스트 (현장용) 보여줘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벤트 성공”이 아니라 현장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한 현장 체크리스트입니다.

[bookmark: _85iv5x3fuklt]1. 상영회 운영 체크리스트 (현장용)
[bookmark: _g9j5zevb6lll]A. 행사 전 (D-7 ~ D-1)
[bookmark: _9wewlza4iut3]① 구조 점검
· 전체 타임테이블 확정 (시작/중간/마무리)
· 상영 콘텐츠 최종 파일 확인
· Q&A / 공유 파트 구성 확정
· 역할 분배 확정 (MC / 운영 / 기록 / 연결 담당)

[bookmark: _aa7c3wdzpz8]② 사람/참여 관리
· 참가자 리스트 확정
· 도착 시간 안내 메시지 발송
· 첫 방문자 / 재참가자 구분

[bookmark: _ftfse4vdmixi]③ 공간 체크
· 좌석 배치 확인 (공유 중심 구조인지)
· 음향/영상 테스트
· 조명 분위기 확인
· 동선 (입장/퇴장/휴식) 체크

[bookmark: _dhvrwifzysct]④ 운영자 사전 브리핑
· 오늘의 핵심 메시지 1줄 공유
· 역할별 “하지 말 것” 공유 (과잉 개입 방지)
· 기록 방식 통일

[bookmark: _d0s0v8u2bkst]2. 상영회 당일 체크리스트
[bookmark: _c7rge0lyy6fg]A. 시작 전 (1~2시간 전)
· 전체 세팅 완료 확인
· 영상/음향 1회 리허설
· 운영자 역할 최종 확인
· 참가자 맞이 준비

[bookmark: _2323ynaes3y5]B. 입장/초기 흐름
· 첫 인사 톤 통일 (차분/일관)
· 참가자 긴장 풀어주는 1분 설명
· 오늘의 “의도” 한 문장 전달
👉 핵심:
“이건 관람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bookmark: _u6r5lcd1wa1t]C. 상영 중
· 흐름 방해 최소화
· 기술 담당 1명 상주
· 기록 담당 (사진/짧은 순간 캡처)

[bookmark: _jm4qp61f5xit]D. 상영 후 핵심 파트 (가장 중요)
[bookmark: _32b7qkcrgwmd]① 침묵 시간 (필수)
· 30초~2분 정적 유지
[bookmark: _gfxvtbr28tad]② 공유 질문 1개만
예:
· “지금 떠오른 감정 한 가지는?”
👉 중요한 규칙:
· 길게 말하지 않게 하기
· 1~2문장 제한

[bookmark: _xsaca5o8faif]③ 1~2명만 깊은 이야기
👉 핵심:
· 모두가 말하는 구조 ❌
· “깊이 있는 몇 개” ⭕

[bookmark: _6wgcb49bfufm]E. 마무리
· 오늘의 한 문장 정리
· 다음 연결 안내 (다음 행사/투어/커뮤니티)
· 자연스러운 종료 (과한 마무리 금지)

[bookmark: _t5xhiw1mgnsp]F. 종료 후
· 운영자 즉시 짧은 회고 (10~15분)
· 인상 깊은 장면 3개 기록
· 참가자 반응 기록
· 다음 개선점 1개만 선택

[bookmark: _by9yak2v3lk]3. 투어 운영 체크리스트 (현장용)
[bookmark: _klff76axklk]A. 사전 준비
· 루트 확정 (변경 최소화)
· 시간별 이동 계획
· 역할 분배 (리더 / 설명 / 기록 / 케어)
· 긴급 상황 대응 방법 공유

[bookmark: _hhibo5a7tyst]B. 시작
· 첫 만남 분위기 설정 (톤 중요)
· 오늘의 핵심 테마 1개만 공유
· “이건 경험이다” 프레이밍

[bookmark: _1gu4zttoo4ex]C. 이동 중
· 설명 vs 침묵 균형 유지
· 참가자 반응 체크
·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 (강요 금지)

[bookmark: _a08ul6666cvp]D. 핵심 장소/포인트
· 이야기 포인트 1~2개만 집중
·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끊지 않기
· 기록 담당 순간 캡처

[bookmark: _2ee7xt9k6xdf]E. 참여자 전환 포인트
· 작은 질문 1개
· 짧은 공유 유도
· 다음 참여 가능성 자연스럽게 연결

[bookmark: _8b3f7ykpkm2o]F. 종료
· 오늘 경험 1문장씩 공유
· 다음 연결 안내
· 감사 + 여운 남기기

[bookmark: _vrleufynris]4. 운영 핵심 원칙 (가장 중요)
이건 꼭 지켜야 합니다:
[bookmark: _s73xwt4r4se5]① “많이 말하지 말고 깊게 만들기”
→ 밀도 유지
[bookmark: _lohtzzagubcv]② “모두가 말하게 하지 말기”
→ 일부 깊은 공유가 더 중요
[bookmark: _nkieywh7t6q4]③ “완벽보다 흐름”
→ 통제보다 분위기
[bookmark: _3z9drl8t6b7d]④ “행사보다 경험”
→ 콘텐츠가 아니라 기억 설계

[bookmark: _g6zocm89sbo6]5. 한 문장 핵심
상영회와 투어의 핵심은 “운영”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순간을 방해하지 않고 설계하는 것이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
 👉 “운영자 교육용 매뉴얼 (새 사람 1시간 안에 투입시키는 구조)”
 👉 “상영회/투어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성장 시스템”
이것도 바로 실전용으로 만들어줄게요.

